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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置要略』中言及-年十二個月 中, 每個月都有應禁食的食品. 如iE月應禁食屬、, 二月應禁食水參, 三月

應禁食小운동等 這是因馬, 與食品的性質相配的月分中進食該食品, 對A體有害. 『金뚫要略』 中言及酒與華

菜, 生恩與峰題等餘食物, 不可一起食用. 因該食品若一起食用, 其食↑生對A體有害 『金탤要略』中言及!fl 

歸的餘食禁콤、. 如過多食用專菜或購훔根等, 會使A生病; 若캘歸食用生養, 易生六指兒.

綠上所述, 『金價要略』中言及T多種餘食禁담. 如對野菜和뤘食的禁룹、上, 要求一種食品不可長時間食

用; 兩種或多種食品亦不可-起食用; 對於!fl歸, 或者如夜曉等特定時間段, 也有不可進食的食品.

I . 網 論

용t食物의 食用衛生과 禁,립 등 諸般 事項은 예 

로부터 韓醫學에서 重要示해 온 問題이였고, 또 

한 우리의 先祖들은 果實菜뤘 등 용k食物의 調理

法과 食用法에 대하여 항상 一定한 法度를 F옳調 

하고 지켜왔었다. 일찍이 『素問·藏氣法時論』에서 

는“五뤘寫養,五果馬助,五畵鳥益,五菜寫充,氣 

味合而服之, 以補精益氣.”1)한다고 하였고, 『素問·

六節藏象論』에서는 “天食A以五氣, 地食A以五味.

五氣入훌,藏於心師,上使五色修明,륨聲能影五 

味入口, 藏於陽뿜,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律滅相成, 神乃멈生.”2)한다고 하였으며, 『素問·生

* 交信著者; 尹陽烈, 大田大學校 짧짧科大學 原뺏f평k室, 
042)잃O 2ffll, yooncy@dju.ac.kr 

1) 『월帝內經素問』, 北京, A民衛生出!:&ii!土 1995, p. 149. 
2) 『黃帝內經素問』, 北京, A民衛生出版U, 1995,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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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通天論』에서는 “陰之所生,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3)한다고 하여 A間의 健康한 삶과 自

然界의 다섯 가지 맛의 용t食 사이에 不可分의 重

要한 關係가 있음을 밝혀 준 바가 있다. 

後에 張{뿌景이 쓴 『傷寒雜病論』에서도 果實菜

뤘의 應用에 대하여 매우 重要示하였는데, 예를 

들면 大홍·魔、·獲白·樓米·米陽·樂水·米紹·월仁· 

小찢·大찢·*小豆·豆많·大豆黃卷 등을 病病治擔

에 자주 活用하곤 하였다4), 張뺀景이 『傷寒雜病

論』에서 韓醫學의 辦證論治의 體系를 最初로 確

立하였다고 한다변, 그가 지은 다른 著書인 『金

園要略』은 “藥物擔法”과 “欲食擔法”을 서로 結合

한 規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Sl. 

3) 『월帝內經素問』,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5, pp‘ 21-22 
4) 游小林, 『試探f뿌景學說中的엽然폈法』, 뼈II, 1fJ.연;出版社, 

1991, p, 119‘ 

5) 삼曉돼, 『金없要略ft~한j去·當代뽑家論햄方』, 北京, 中國다1 
용흉藥出版社 1993, p.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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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後에 “餘食擔法”의 -代 大家라고 

할 수 있는 孫思銀은 다시 “五職所合法”·“五藏不

可食룹法”·“五磁所宜食法”·“五味動病품”·“五味所 

配法”·“五職病五味對治法” 등의 欲食衛生과 禁딛 

에 關한 學說을 提↑昌하였고, 李時珍도 “服藥食료” 

에 關한 內容들을 整理한 바가 있는데, 이런 內

容들은 대개가 『金價要略』의 『짧용t魚蟲禁료井治 

篇」과 『果實菜뤘禁큼、井治篇』의 內容을 바탕으로 

하여 繼承 및 發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6)7). 

『金置要略』의 『萬默魚蟲禁J람井治篇』과 『果實

菜뤘禁‘룹井治篇』에서 言及하고 論述한 內容들은 

現時代의 日常生活과 臨皮治據에서도 注意해야 

할 問題에 屬하고, 同時에 提示해 준 方齊l들도 

大體的으로 實用的인 價植가 있다고 할 수가 있 

다8). 

『金圖要略』의 『짧默魚蟲禁‘힘井治篇』과 『果實

菜짧禁.람井治篇』에서 비록 이와 같이 餘食物의 

營養과 食用衛生 그리고 禁콤、 등에 關하여 많은 

內容과 原理들을 提示함으로써 後世의 韓醫學에 

廣範圍하고 深刻한 影響을 미치긴 하였지만, 이 

部分 內容들에 대한 보다 깊은 昭究와 臨皮活用

이 아직은 많이 未治한 狀況이라 할 수 었다. 이 

에 著者는 『金價要略』 중 『果實菜뤘禁J랍井治篇』 

중에서 野菜와 왔食에 관련된 禁룹의 內容에 대 

하여 몇몇의 參考書를 바탕으로 하여 校動·字句

解·考察의 方式으로 鼎究하여 若千의 知見을 얻 

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鼎究方法

본 論文은 『金置要略』의 頂文 )I直序에 따라 篇

을 나누었으며, 校動·字句解·考察의 順으로 鼎究

하였다. 

가, 原文은 大星文化社에서 1984年度에 影印出版

6) 바先德, 『金많찢略』, 北京, 中外文化出版公司春秋出版피土 
1988, p. 239. 

7) 陳紀灌 主編, 『金뚫要略』, 北京, A民衛生出版社, 2002, p. 

85.3. 
8) 謂日彈, 金t<'t要略i쫓述, 北京, A民倚生出版社 1981, p. 

갱4 

『金뽑要略』 중 野菜와 顆食의 禁.람에 관한 鼎究

한 『件景全書』를 底本으로 하였다. 

나. 校動과 字句解는 郭靈春과 王玉興이 編著한 

『金탤要略校註語譯」(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을主로參考로 하였다. 

다. 字句解는 本文을 理解하는데 꼭 必要한 경우 

에 限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라, 考察은 陳紀灌이 主編한 『金置要略』(}\.民衛

生出版社, 2002.)을 위주로 參考로 하였다. 

III. 昭究內容

iEJJ 껴솥生효아니 令A뼈生핵風。1<1 

I國譯】 -月에는 파를 날로 벅지 말아라. 얼 

굴에 遊風이 생긴다. 

I校動】 令A面生遊風; 『千金』卷二十六第三에 

는 ‘面生’을 ‘面t起’라고 하였고, 『醫心方』卷二十

九第四에는 ‘發宿病’이라 하였다. 

【字句解] 遊風· 두 가지 說이 있다. 『千金方·

面藥門』에 治面上風方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面上風이란 곧 훌훌휩·面뽕f·tj}刺 등을 가리키는 것 

이다, 이와 달리 病名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別稱으로 j암遊風·jj한遊ft이라고도 한다‘ $遊風과 

$遊와은 보통 牌뼈操熱로 인하여 發生하거나 또 

는 表氣不固하여 1회%가 勝理를 홉흉흉함으로써 風

熱이 養帶되고 營衛가 失調되어 發生한다. 血分

에 ￥훌샘뿜되면 j한色을 띄므로 *遊風이라 부르고, 

氣分에 覆帶되면 白色을 띄므로 白遊風이라고 부 

른다 흔히 갑자기 發作하여 遊走하면서 한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으며, 皮庸에 紅量·光亮·浮睡이 

보이는데 그 形態가 구름조각같이 보이며, 손으 

로 만져보면 堅實한 感、이 있다. 멈我感覺으로는 

樓律·杓熱·麻木 등이 보인다. 보통은 口륨·眼險· 

耳華·뼈題·背部 등에 잘 發生하고 全身의 기타 

在狀은 잘 나타나지 않는 편인데, 경우에 따라서 

는 題痛·題鴻. u區此 등 1:iE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淚病은 現代의 血管性水睡에 該當되고 治癡는 

散風淸熱利현法이 뚱當하다. 

【考察] 正月은 風氣가 發動되는 時期이므로 

生慮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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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가 辛散하고 陽氣를 通하게 하면서 頭面으로 

잘 올라가게 하는 特性을 갖고 있기에, 이때에 

生졌을 먹으면 지나친 發散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風쩌를 引動하여 頭面의 遊風을 招來할 수가 있 

기 때문이다. 

二月껴장參Bf니 傷λ賢。!cf

【國譯】 二月에는 여귀를 먹지 말아라. 사람의 

賢을傷한다. 

【字句解】 參‘ 『-說文』에서는 參에 대하여 “辛菜,

醫廣也”라고 하였다. 參는 잎이 辛香의 味를 띄므 

로 옛사람들이 調味料로 잘 使用하였다고 한다. 

【考察】 參에는 水參·馬參·毛參 등 여러 가지 

種類가 있는데 보통 그 參의 옳을 먹는다. 二月

은 R꾸木이 H王盛한 때인데다가 參의 味가 辛散하 

여 그 辛이 賢으로 잘 가고, 賢B藏은 또 閒藏을 

主하는 故로 이때에 參를 지나치게 먹게 되면 오 

히려 賢精을 揚傷시키고 나아가서 府木의 滋生緊

榮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三R %?용•Hf-,f니 傷λ志、‘ti。1바 

【國譯l 三月에는 작은 마늘을 벅지 말아라. 

사람의 性品을傷한다. 

【字句解] 小운동. 일상에서 흔히 먹는 마늘을 

말한다. 

【考察】 小悲은 辛熱하고 莫獨하며 毒이 있어 

養氣傷神할 수가 있고, 또 三月은 陽氣가 이미 

묘盛한 時期이므로 이때에 小흙을 먹게 되면 사 

람의 賢志와 心性을 預傷시킬 수가 있다 

맥月λ月껴장해쫓Bf니 傷λ、해。]라 

I國譯] 四月과 八月에는 胡쫓를 벅지 알아라. 

사람의 精神을傷한다. 

[校動】 꺼食胡쫓;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

에는 ‘胡’자 뒤에 ‘쫓’자가 없고, 『醫心方」에는 “꺼 

食百草菜”라고 하였다. 

傷A神;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傷A神’뒤에 “揚體氣, 令AP;밟↑季, 

臨助氣急, 口味多爽”이란 열다섯 글자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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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句解】 胡쫓; 元쫓라고 王張하는 說과 大

쯤이라고 主張하는 說이 았다. 具體的으로 李양 

은 『金置要略廣注』에서 “驚使西域, 始得種歸, 故

名胡쫓. 今倚名元쫓是也. 쫓륨殺.”라고 主張하였 

고, 何任은 『千金方』卷二十六과 『外臺秘要』卷三

十-에서 모두 趙로 되어 있다고 主張하였다, 「

玉篇』을 보변 짧는 곧 大뽑이다 

【考察] 四月은 陽氣가 盛하면서 心火가 때마 

침 R王盛한 時期이고, 八月은 陰氣가 收敬되면서 

師氣가 때마침 H王盛한 時期이다. 胡쫓는 辛溫하 

고 芳香走嚴하는 特性이 있기에 이와 같이 잘 走

散하는 餘食을 지나치게 먹게 되면 반드시 A神

을 傷하게 되는데, 이는 心이 藏神하고 뼈가 藏

觸하는까닭이다. 

五R *?상표하니 유λ£쫓i力。1라 

【國譯】 五月에는 부추를 먹지 말아라. 사람의 

氣力을 #용純시킨다. 

【校敵】 꺼食華;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까食華’뒤에 “揚A滋味”란 

네 글자가 더 있고, r醫心方』에는 崔禹의 말을 引

用하여 “不可食표, 傷A目精”이라고 하였다. 

令AZ.氣力·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에는 黃

帝의 말을 引用하여 ‘令AZ.氣力’뒤에 “二月三月

宜食뿔, 大益A心.”이란 말이 더 있다. 『外臺秘要

』에서는 또 崔禹錫의 말을 引用하여 “五月不可食

華, 傷A팀精.”이라고 하였다. 

[考察] 대저 3E菜는 봄에 먹으면 맛이 향기 

롭지만 五月 이 되면 윷味가 매우 甚해지고 여름 

에 먹으면 莫味가 더욱 甚해지기에 벅지 않는 것 

이 가장 좋다 牌는 惡莫하고 主四뾰하는 故로 

五月에 華菜를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氣力이 

떨어지게 한다. 

그런데 現代 사람들을 보면 3E菜를 zp素에 늘 

먹는 야채로 삼고 있는데 이 條目에서는 五月에 

뿔菜를 먹으면 氣力이 떨어진다 하였으니 이 條

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昭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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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月 죠티 끼숲一t지1.菜하니 發百病。l라 

I國譯】 五月五日에는 -切의 生野菜를 먹지 

말아라. 여러 가지 病이 생긴다. 

I校動】 꺼食-切生菜; 『千金方』卷二十六의 第

三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切’뒤에 ‘生’자가 

없고, 『醫心方』은 崔禹의 말을 引用하였는데 本文

과文字가 同-하다. 

I考察】 음력 5월 5일은 端午節로서 陽盛의 節

令이므로 사람은 이때를 잘 타서 陽氣를 길러야 

한다. 만약 이때에 生菜를 먹으면 苦寒으로 因하 

여 中集가 혐傷되어 天和를 代하게 되는 故로 百

病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條目에 너 

무 抱닮받을 必要는 없고 그때그때의 狀況에 따 

라 具體的으로 判斷해야 한다고 思料된다. 

승月七月 껴윷똥헛하니 傷#~라 

I國譯l 六月과 七月에는 菜英를 먹지 말아라. 

神氣를傷한다. 

【校觀】 꺼食菜英;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

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食’뒤에 ‘食’자가 하 

나 더 重複되었다. 사실 ‘茶英’와 ‘食英횟’는 같은 

홈E類에 屬하지만 그 種은 각각 다른 것으로서 『

千金方』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또 『本草鋼팀 

』卷三十二에서 李時珍은 “茶英取吳地者入藥, 故

名吳菜횟. 橫(食菜英別名)形似菜횟, 推可食用.”이 

라고 說明한 바가 있다. 以上으로 보아 본 條팀 

에 나오는 ‘菜英’는 ‘食菜英’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수가 있다. 

傷神氣; 『千金方』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傷神氣’뒤에 “令A起1*氣, n因嗤不通”이란 아홉 글 

자가 더 있다. 

I考察】 六月에는 陽氣가 盛하여 확 펼쳐져 

있는 때이고, 七月은 陰氣가 微微하면서 收敬하 

려고 하는 때이니, 만약 이때에 辛熱走氣하는 菜

莫를 먹는다변 곧 神氣를 指傷시킬 수가 있다. 

λ月九月 .??쌍養하니 傷A#。l<f

I國譯] 八月과 九月에는 生養을 먹지 말아라. 

사람의 精神을傷한다. 

『金價要略』 중 野菜와 뤘食의 禁룹에 관한 鼎究

【校敵】 傷A神.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에 

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傷A神’뒤에 ‘指壽’라는 

두글자가더 있다 

【考察l 八月과 九月은 가을철에 該當되어 收

敬과 淸關을 主하는 때에 屬하고, 生養은 味가 

辛練하여 많이 먹으면 지나치게 辛散走氣하게 할 

수 있는 故로 뼈를 i寫하고 A神을 煩傷시케게 하 

는것이다. 

十月끼웠~l아니 4융λ•\l하고 傷,;~。1라 

【國譯] 十月에는 山根를 먹지 말아라. 心職을 

傷한다. 

[校빼】 傷心@@ r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에 

서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心服을 ‘血服’이라고 

하였고, 『高注金置要略』에서는 ‘AH따’이라고 하였 

으며, 『醫心方』卷二十九의 第四에서는 『養生要集

』의 內容을 引用하여 “十月不食廠, 令A氣擾.”라 

고하였다. 

【考察l 十月은 마침 心陽이 全持衛氣하는 때 

이고 또 §융淑는 性이 熱하고 味가 辛練하여 能히 

走氣作心하므로 만약 이를 過食하면 心陽과 衛氣

를 操作하여 消、쯤시킬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心

服까지 *£혐시킬 수가 있다. 

十-fl 十二月꺼상짧하니 令A찢째띤흉라 

[國譯】 十-月과 十二月에는 鐘(염교)를 먹지 

말아라 눈물이나 침이 많이 나오게 된다. 

I校動】 十-月; 「千金方』卷二十六에는 ‘十­

月’앞에 ‘十月’이란 두 글자가 더 있다. 

[考察I 生種는 氣味가 冷消하고 辛散하여 

師몹의 氣를 走失하게 할 수 있는 故로 이를 過

食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코물이 많아지고 

침이 많아지게 한다. 十-月과 十二月은 특히 추 

운 季節에 屬하므로 生표를 먹기에는 더욱 適合

하지 못하다. 

『證類本草·卷二十八·짧』에서는 黃鏡의 말을 

引用하여 “四月不可食. 生食引演睡.”라고 하였고 

또 『食擔』의 말을 引用하여 “三月꺼食, 發熱病,

不宜多食.”이라고 하였다 程林은 꺼食陸’해야 하 

12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18-4 

는 것이 유독 十一月과 +二月뿐이 야니라고 하 

면서 굶鏡과 r食擔』의 說을 證據로 삼았는데 程

林의 說이 보다 確實하다. 

면추n食生쫓하니 유λ.~짧;F1t하고 짧a꺼휠。l랴 非{므食 

中。1오 藥中합不or께하니 深효備ξc]<f 

I國譯] 四季節 共히 生쫓를 먹지 말아라. 消

化力이 弱해지고 여러가지 病이 생기게 된다. 다 

만 食品으로서만이 아니라 藥으로서 사용하는 것 

도 亦是 마찬가지이니 |융重을 기해야 한다. 

【校動l 四季까食生쫓; 『千金方』卷二十六의 第

三을 보면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四季之月土H王時

꺼食生쫓菜”라고 하였다. 

百病; 『千金方』에는 ‘宿病’이라 하였다. 

非但食中; 「千金方』에는 “非但食中, 藥中皆不

可用, 深宜慣之”이라는 열네 자가 없다. 

I考察] 牌는 그 任盛함이 寄於四時之季月하 

는 故로 四季에 生쫓를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生쫓가 消利한 性質이 있어 牌를 揚傷시킬 

수 있기에 만약 生쫓를 먹으면 消化不良을 招來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다른 '!%病을 등췄發할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餘食으로서도 適合

하지 않을뿐더러 藥用으로도 마땅히 ↑합重해야 한 

다. 陸淵雷는 「金價要略今釋』에서 “案此三句非但

食中,藥中皆不可用,深宜慣之.蓋總上文十一條而

言, 非專指四季生쫓也.”라고 主張하였는데 可히 

參考가될 만하다. 

g총까침差未健.}애 食1.菜하연 춘Jt.·~소R흉。l<f 

【國譯】 流行病이 낫기는 했으나 아직 건강이 

充分히 回復되지는 않았는데 生野菜를 먹으면 手

足이 반드시 붓는다. 

I校敏】 時病差末健; 『千金方』卷二十六의 第

三을 보면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差’자 뒤에 ‘後’

자가하나 더 었다. 

食生菜; 『千金方』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生’자 뒤에 ‘좁’자가 하나 더 있다. 

必睡; 『千金方』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必’

자 뒤에 ‘좁’자가 하나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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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察l 時行熱病에 결리고 나서 病이 다 나은 

直後에, 아직 體力이 健뾰하게 ·~復되지 못한 狀

態에서 바로 大量의 生菜와 生얘之品을 먹게 되 

변 牌陽을 揚傷하여 牌陽이 不運함으로써 水i혈이 

IJJL/협에 짧留하게 되면서 반드시 手足의 浮睡이 

發生하게 된다. 이 條덤에서는 病後에 용t食을 잘 

가려서 自制할 줄 알아야 함을 明示해주고 있다. 

-lli쏠生菜하연 不;f1jλ。1라 

I國譯】 밤에 生野菜를 먹으면 A體에 좋지 

않다. (大便不通)

【考察】 밤에 苦寒의 生菜를 많이 먹으면 牌

陽의 運化가 힘겨워지면서 消化에 不利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十月꺼윷彼箱1.菜하니 令λ냉ii$.혹71:.하고 티엎‘;痛하고 體

흉하고 或쨌‘;까홀하고 鎭發8훈에 훈足十指Jr-.합춤하고 困훗라 

I國譯l 十月에는 서리를 맞은 野菜를 날것으 

로 먹어서는 안 된다 얼굴에 光澤이 없어지고 눈 

이 꺼끌까끌해지며, 心痛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쑤시며, 혹은 心痛을 앓게 된다. 心錯을 앓게 되면 

手足의 손톱, 발톱이 모두 파래지고 擾弱해진다. 

[校動】 被露生菜;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

을 보면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被露’뒤에 ‘生’자 

가없다. 

面無光; 『千金方』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面上無光澤’이라 하였다. 

目짧心痛; 『千金方』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目混’뒤에 ‘心’자가 없다. 

困委· 『千金方』卷二十六에는 黃帝의 말을 引用

하여 ‘困慶’라고 하였다. 

I字句解] 心擔; 『三因方』에 “病者心煩, 欲欲

淸水, 反寒多, 不甚熱, 'f來'f去, 以喜傷心, 心氣純

散所致, 名日心庫.”이라고 하였는데, 이로보아 心

않이 곧 寒多熱少하는 擔흉임을 알 수가 있고, 

%擔과 類似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困委; 『廣雅釋굶』에 “困, 極也, 委, 煩也.”라고 

하였고, 『說文넓11定聲題部』에 “委, 假借又寫擾.”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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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따라서 困委는 곧 病이 甚하여 極度

로 委煩한 狀態를 形容하는 말이다 

【考察l 十月은 初*의 季節로서 역시 心陽이 

衛氣를 主持하는 때에 屬하므로 차가운 서리를 

맞은 生菜를 먹는 것은 適切하지 못한 것이다. 

生菜는 본래 性이 冷한데다가 다시 서리를 맞고 

나면 더욱 寒해지게 되니, 이와 같은 寒$之物을 

먹게 되면 能히 心陽을 指傷시컬 수 있는 故로 

複面의 血色이 나빠지고 光澤이 없어지며, 兩目

이 乾뾰하고 心뼈部와 體部의 痛提이 생기며, 甚

至於는 그 客寒과 心陽이 相爭하면서 心擔의 病

證이 發生할 수가 있다. 心않이 發作할 때에는 

手足의 十指와 十빠의 末端과 J1\甲에 覆血로 因

한 좁짧色이 나타나게 되고, 精神 또한 困港하고 

委煩해진다, 

혔、!!tiη生풍春는 윷:t.:f통λ‘;~A 

I國譯I 파나 부추의 떡잎(처음 나온 새싹)을 

먹으면 心氣를 傷하게 된다. 

[考察】 辛熱한 慮과 크E菜는 처음 싹트기 始

作할 때에는 아직 成熟이 되지 않아 그 氣運이 

f!ll뽕되어 아직 펴지지 못한 特性이 있으므로 心

氣가 싫어하는 바가 된다. 따라서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사람의 心氣를 揚{흉시킬 수가 있다. 이 

條팀도 역시 너무 抱뚫받지 말고 具體的인 狀況

에 다라 判斷할 必要가 있다. 

'ikai맴윷1-뾰하연 令λ病增。1라 

I國譯I 白酒를 마시고 부추를 날 것으로 먹 

으면病을惡化시킨다. 

I考察] 白酒는 演이 생겨나게 할 수가 있고 

캘는 熱로 하여금 動케 할 수 있는 故로, 白酒와 

뿔를 함께 먹으면 演熱이 相合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演熱의 病情이 보다 惡化되게 함으로써 

P옮吸·뾰輩·때氣와 같은 部類의 在狀을 招來할 수 

가있다. 

生혔不Pf共靈하니 &경£λ。1오 獨顆~M뼈,링、라 

I國譯】 생파와 꿀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金廣要略』 중 野菜와 뤘食의 禁.람에 관한 鼎究

목숨을 잃게 된다. 큰 마늘은 더욱 이점에 주의 

하여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考察] 生趣은 峰寶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하 

는데, 만약 함께 먹은 後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下利가 發生하게 하여 健康에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獨顆흙은 性味가 辛莫하므 

로 峰蠻과 함께 먹는 것을 더욱 ‘람、避해야 할 것 

이다 『千金方』卷二+六의 第三에서는 黃帝의 말 

을 引用하여 “食生薦빙PP갖짧、, 變作下利, 食燒屬、井

n썼寶, 擁氣而死”한다고 하였고, r本草鋼덤 ·卷二

十六·魔』에서는 孫思遊의 말을 引用하여 ‘擁氣’를 

‘獲氣’라고 하였다 . 

.!fP生혔、j쫓;ζ하연 令λ病。1라 

【國譯l 대추와 생파를 함께 먹으면 病이 생 

긴다. 

【考察l 李時珍은 훔에 대하여 “生養, 氣味납, 

辛熱無毒, 多食令A寒熱, 凡屬樓者不可食.”한다고 

하였고, 또 孫思遊의 말을 引用하여 “多食令A熱

浪臨眼, 動廳R府, 指牌氣, 助i혈熱.”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홍를 生薦과 함께 먹게 되면 사람의 

五職으로 하여금 調和를 잃게 하여 病에 걸리게 

될 것이다. 

生현fPk隊텅*#白7(1쳐윷ξ'i연 令λ七웠經11'-i겼」뇨。1라 

I國譯] 생파와 수닭, 핑, 흰개의 고기를 함께 

먹으면 그 사람의 七蘇로부터 여러 해 동안 피가 

나오게 된다 

I校빼I 七嚴經年流血; r千金方』卷二十六에서 

는 “뤘道終年流血”이라고 하였다. 

I考察】 生屬、·雄籍·推鳥· 白大肉 등은 모두 大

辛의 味와 溫熱의 ↑生을 가져서 生內發火할 수 있 

는 餘食物들인데, 만약 이들을 함께 먹으면 血氣

가 不和하게 되고 風熱을 動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七嚴에 향상 出血뾰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 이 條目은 陰虛火8王한 사람에게 있어서 特

히 조심해야 할 部分이다. 

윷*용짧‘E어1 맥 티 內윷生현갚하연 감}λ,;痛。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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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國譯I 續寶을 먹은 지 四 日以內에 생파, 부 

추를 먹으면 心痛이 일어난다. 

[校敵I ~: 徐容本과 程雲來 그리고 『醫宗金

짧』에서는 모두 ‘悲’을 ‘土’라 하였다. 

I字句解l 橋; 精은 곧 짧이고 짧이다. 『說文·

食部』에 “館, 米靈뺀也.”라고 하였는데, 段玉載는 

이에 대하여 “以흉米熱之鳥館, 今倚用大찢.”이라 

고注釋하였다. 

【考察】 橋·~짧은 生횡、·옆、과 그 性質이 相反되 

는 것으로서 만약 精‘寶을 먹은 四日후에 다시 

生屬、과 大중둥을 먹는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心題쩔 

痛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옛사람들이 

食릎、에 있어서의 조심성을 엿볼 수가 있다. 

it윷응용흉갚현‘等b↑민 傷λ,;。1ι}

[國譯I 밤에 여러 가지 생강, 마늘, 파 등을 

먹으면 心을 傷하게 한다. 

I考察l 사람의 氣는 낮에는 陽에 行하고 밤 

에는 陰에 行하기 때문에, 저녁에 生養이나 마늘 

또는 파와 같이 辛熱의 性質을 띈 飯食을 많이 

鍵取하게 되면, 가장 쉽게 心陽을 賴傷시킬 수가 
있고, 또한 心陽을 어지럽혀 動하게 함으로써 興

寶하도록 刺載하는 作用을 하게 되므로 不眼徒이 

나타날수가 었다. 

홍숱좁{tl유 多윷ε}인 令λ짧흉。1아 

[國譯】 購좁根蘇을 많이 먹으면 氣眼을 일으 

키게 된다. 

[校敵l 蘇좁根. 『本草鋼팀·卷二十六·購훔』에 

서는 蘇煩의 말을 引用하여 “蘇훔南北皆有, 四時

常有, 春食혐, 夏食心, 秋食쫓, 4食根, 河期多種,

以備關뾰.”이라고 하였다. 

I字句解】 氣眼‘ 動氣以眼하는 것을 말한다. 

【考察l 薰뽑은 곧 흉훔인데 다른 이름으로 

九英힘 또는 諸홉菜라고도 부른다 그 根과 葉은 

苦溫辛#의 藥性을 갖고 있고 食用으로 쓸 수가 

있으며, 특히 후肉과 함께 먹으면 맛이 아주 좋 

은데, 主로 北方地域에서 널리 我培되고 있다. 그 

러나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動氣獲中의 結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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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來하게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氣眼을 앓게 할 

수가있다. 

짧不or共牛l치作쫓하니 1Zi:PX.폈病。1오 뾰꺼;然。1라 

I國譯】 염교는 쇠고기와 함께 국을 끓여 먹 

어서는 안 된다. 病病이 된다. 부추도 이와 같다. 

I考察】 짧白과 主 그리고 牛肉을 함께 넣어 

고기국을 끓여 먹는 것은 適切하지 못한 것으로, 

혹 그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消化하기 어렵게 되 

어 病積의 病證을 일으킬 수가 있다. 

월홍찢하면 꺼획쫓'M훈%£。1라 

[國譯】 순채를 많이 먹으면 *흥病이 생긴다. 

【校動l 病. 『千金方』卷二十六에는 ‘病’자가 

아닌 ‘食’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다 앓當하 

다고본다. 

I字句解] 專; 專은 곧 純이다 水쫓 또는 ;훨 

쫓라고도 稱하고 흔히 南方의 湖澤안에서 生長하 

는데, 質이 敏한 것은 口感이 柔消하여 養으로 

만들어 먹을수가 있다. 

I考察】 專은 곧 짧菜로 그 性質이 tt寒한데 

다가 至極히 싱뿜R닮한 탓으로 흔히 사람으로 하여 

금 氣塞이 發生하게 하고, 甚至於는 몹氣를 敗하 

게 하고 動하게 하여 題部의 冷痛을 환、起시키며 

廣陽의 血服府帶를 招來하여 *흉病이 發生하게 할 

수가있다 

몇f릎不or同蠻숲츠하니 作內휴2f 

[國譯I 들상치는 꿀과 함께 먹서는 안 된다. 

內훔흉이 된다. 

I字句解】 野줍; 『本經』에서는 이를 苦菜라고 

稱하였고, 또 茶草·苦즙·苦賣·天香菜라고 稱하기 

도 하였다. 『本草網目』卷二十七에서는 『빼君藥錄 

』의 內容을 引用하여 “苦菜三月生, 技統, 六月花

從葉出, 옳直花黃. 八月實黑, 實落根復生, 4不抽.”

라고 說明하였다. 程林은 “野즙, 苦菜也, 性苦寒,

能治훔, 與題‘同食, 復生內傳, 物性相료, 則易其性

也.”라고 說明하였고, 李양은 “-苦一납, 性味相

反.”이라고 說明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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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察】 野릎는 苦寒하고 無毒한 것으로 能히 

內품를 治擔할 수가 있다. 李時珍은 陸文量의 『

옳園雜記』를 引用하여 野릎에 대하여 “凡病홉者, 

宜用苦룹菜, 或蘇或乾, 熹至熟爛, 連場置器中,橫

安一板坐之,先薰行洗,冷郞止. 日洗數次,屬用有

效.”한다고 說明한 바가 있다. 그리고 峰짧은 熟

하게 하면 性이 溫하여져서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風펄熱을 發生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 

野줄를 이런 峰寶과 함께 하여 먹게 되면, 物性

이 相룹、하여 陽熱을 遍追하여 廣陽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內훔가 發生하기가 쉽다. 孫思選은 일 

찍이 짧은 “不可與生魔홈을同食, 令A利下.”한다 

고 말한 바가 있는데 역시 參考가 될 만하다. 

白릎不융r共짧同食하니 作훌蟲。]cl 

I國譯l 흰상치를 醒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 

다. 蟲이 생긴다. 

【校敵】 作廳蟲. 『千金方』卷二十六의 第三에 

는 黃帝의 말을 引用하여 ‘必作蟲’이라고 하였다. 

【字句解】 白릎; 石줍 또는 生菜라고 부르기 

도 한다. 『本草網目』卷二十七을 보면 石룹에 대 

하여 “處處有之, 似홈릎而마色白, 折之有白什. iE 
二月下種, 四月開黃花如苦賣, 結子亦同.”이라고 說

明하였다. 

廳; 『集題·入聲識第二十四』에 “廳, 蟲名.”이라 

고 하였다. 本文에서는 蟲食病을 가리키고 있다. 

[考察】 되울는 味가 苦하고 性이 寒하며, 쭈L 

簡은 味가 #하고 性이 熱하기에, 만약 이들을 

함께 먹게 되면 一寒一熱한 特性으로 말미암아 

펄이 생겨하게 되는데, 演이 形成되면 곧 館題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故로 함께 먹는 것은 不可

하다. 

옮~1잦ξ,,연 짧熱꺼획。1라 

I國譯】 黃짜(오이)를 많이 먹으면 熱病이 생 

긴다. 

【字句解] 黃따; 李양은 黃띠에 대하여 “『月令

』‘뺀夏王m生’ 今f~稱黃JA, 以色名也, 有毒.”이라 

고하였다. 

『金園要略』 중 野菜와 뤘食의 禁룹에 관한 맑究 

I考察】 黃띠는 다른 이름으로 胡띠라고도 하 

고, 藥性이 납寒하고 小毒이 있으며, 생으로나 익 

혀서 먹을 수가 있는데 단지 많이 벅어서는 안 

된다. 李時珍은 黃짜에 대하여 굶鏡의 말을 引用

하여 “不可多食, t혜寒熱, 多擔病, 積縣熱, 發熱氣,

令A虛熱t道少氣, Ht陰血, 發擔f쥬빼氣, 睡百病.

天行病後,不可食之.小兒切룹, 消中生府蟲,不可

多用醒.”한다고 說明하였는데 可히 參考할 만하 

다. 現代에서는 黃띠를 普遍的인 餘食으로 삼는 

데 그래도 過量으로 먹어서는 좋지 않다. 

꽃,;不or윷ti니 傷λ。1오 쫓尤冷하고 윷"~;t,1홍春는 frli옳 

ζcl 

I國譯] 쫓(당아욱)의 짧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傷한다. 잎은 더욱 冷하다 잎의 뒤가 노 

랑고 줄기가 붉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I字句解] 쫓心; 쫓菜의 속에 있는 부드러운 

部分를말한다 

I考察】 쫓心은 곧 쫓菜心이다. 쪽쫓葉의 爛心

과 黃背之葉 그리고 *월인 者는 모두 毒이 있 

고, 또 그 性質이 苦하고 消冷하므로 먹고 난 뒤 

에는 牌몹와 心의 陽氣를 指傷시킬 수 있는 故로 

適切하지 못한 餘食이다. 

李時珍은 이에 대하여 굶鏡의 말을 引用하여 

“其性雖冷, 若熱食之, 令A熱問動風氣 四季月食

之, 發宿흉. 天行病後食之, 令A明. 露쫓行食, 動五

種留欲,뾰水. 凡服百쫓룹食其心,心有毒也. 黃背

累효者꺼食之, 不可合醒魚泰米共食, 害A”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凡被狂大P交者, 永不可食, 食

之郞發. 食쫓須用줬j 無젊까食之 ”하라고 說明한 

바가 있는데 모두 參考할 만하다 

해쫓꺼」윷£;하연 令λ젖;흔。1라 

【國譯】 胡쫓는 오래 먹으면 記憶力을 해친다. 

I考察I 胡쫓는 辛溫走露하고 散氣開嚴하는 

性質이 있기에 오랫동안 먹게 되면 心力을 指傷

및 消純케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健忘在에 걸리 

게 할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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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획A不iif1설R쫓及옮花菜라 

I國譯I 뽕、者는 胡쫓나 黃花쫓를 먹어서는 안 

된다 

I字句解I 黃花菜· r本草鋼g』卷二十七의 記

錄을 보면 “黃Ill.菜, 又名黃花菜---…二月生뽑, 田

野遍有,小和如츄.三四표開黃花,花與효葉井同地 

丁, 但差小耳------野A짧之, 亦宋以關廳兒 氣味납, 

微苦, 微寒, 無毒 主治通結氣, 利陽몹(ff類).”한다 

고 하였고, 또 何任은 『金置要略校注』에서 “黃花

菜, 又名金針菜, 由萱草花뼈乾而成.”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考察】 胡쫓는 性質이 辛溫하여 氣血을 消純

시킬 수가 있고 黃花菜는 味가 苦辛하여 破氣純

血하는 作用이 있기에 氣血兩虛한 病A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欲食에 屬한다. 

추不可찢*하니 動病。1라 

I國譯] 추(토란)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病이 생긴다. 

【校觀】 動病; 李注本에는 ‘病’을 ‘氣’라고 하였 

고, 『本草鋼目 ·卷二十七·후』에서는 蘇옆의 말을 

引用하여 “多食動宿움.”한다고 하였고, 나아가서 

또 뚫宗奭의 말을 引用하여 “多食難뾰化, 뿜氣困 

牌.”한다고 하였다. 

【考察】 추는 消化가 잘 되지 않고 깐뿜氣困牌 

함으로써 眼滿이 發生하게 하는 欲食으로서 많이 

먹게 되면 陽뽑病뽑、을 앓기가 쉽다. 

표&융윷養하연 令子餘4읍라 

[國譯I tlf:歸가 生養을 먹으면 태어나는 아이 

가 손가락이 육손이가 되기 쉽다. 

I字句解l 令子餘指; 餘는 더 많다는 意味다. 

따라서 餘指란 손가락이 lE常A보다 하나가 더 

많다는 뜻이다. 『醫心方』卷二十九의 第四를 보면 

『養生要集』의 말을 引用하여 “歸A任身, 까食生 

養, 令子餘指.”라고 하였고, 程林은 “餘指, 六指也.

養形如列指, 物性相感也”라고 하였다. 

【考察】 이 條目은 사실 狂振후의 “服敎”와 

“R읍養”에 관한 內容에 屬한다. 雄娘歸가 보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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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바와 其他의 心理狀態 등은 모두 服兒에 

게 -定한 作用을 미쳐 服兒의 先天 發育에 여러 

가지 影響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古A들은 빠 

振歸의 精神心理의 素因을 매우 꿇調하여 왔다. 

만약 *娘歸가 生養을 먹을 때에 마음속으로 그 

生養의 모습이 마치 손가락이 갈라진 것과 같다 

는 感을 갖게 된다면, 자기가 雄振한 자식의 손 

가락도 生養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聯

想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마음의 感

應이 반드시 服兒의 發育 倚形을 招來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姓娘期間의 용t食營養問題를 

重要示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故로 

後世의 醫家들은 흔히 生養을 빠娘期間 중의 禁

‘람藥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一定한 昭究價植가 

있는 問題이지 결코 한마디로 否定할 수 있는 問

題는 아니라고 思料된다. 

--찢장•f연 경쏘,;痛。l라 

[國譯】 參(여귀)를 많이 먹으면 心痛이 생긴 

다. 

【校動l 發心痛; 李注本에는 ‘痛’을 ‘病’이라 하 

였다. 

多食; 『千金方』卷二十六에서는 黃帝의 말을 引

用하여 ‘多食’을 ‘食過多有毒’이라고 하였다. 

【考察】 參의 열매는 辛溫의 性質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되면 心氣와 心血을 指傷시킬 수가 있 

기에 結果的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心氣痛을 앓게 

할수가 있다. 

쳤fu生.헐짧i;δ}연 싹A좋첩하고 |짤찢흙흙。l<f 

【國譯] 여귀를 날생선과 함께 먹으면 脫氣되 

고 畢九이 쩔痛하게 된다. 

I校勳】 陰吸; 李注本에는 ‘吸’를 ‘核’이라 하였 

고, 「千金方』과 『醫心方』에서도 모두 ‘核’이라고 

하였다 ft波元簡은 “陰核, 郞陰갯l」也.”라고 注釋하 

였다. 

[字句解】 陰孩· 뼈氣가 養失되어 發生하는 

核를 陰吸라고 稱한다. 그리고 氣가 獲遊되어 發

生하는 %는 陽吸라고 稱한다. 養자와 脫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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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通한다. 

I考察】 參子와 生魚를 함께 먹게 되면 參子

의 降氣하는 性質과 生魚의 寒冷한 性質로 因하 

여 사람으로 하여금 師氣의 脫失을 일으키게 하 

는데, 이와 같은 뼈氣의 脫失이 發生되면 곧 陰

隊쩔痛의 病)lj£이 나타나게 된다. 

강;:.*-:r-ar其免I석윷i;하니 &월째%획。Jef 

[國譯】 츄菜(갓)는 토끼고기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惡病이 된다 

【字句解】 뻐; 『廣體·細· 第九』에 “뼈, 鬼病.”이 

라고 하였고, 『諸病源候論·卷二·鬼뻐候』에 “凡뼈 

氣鬼物所寫病也, 其狀不同, 或言語錯據, 或哭驚走,

或橫狂몹옮L, 或喜愁悲笑, 或↑뿔如A來途, 或歌諸얘〈 

@@, 或不肯語.”한다고 說明하였다. 

【考察】 츄菜는 氣味가 辛熱하고 香이 彈烈하 

여 發散하는 特性이 彈하므로 이를 많이 먹게 되 

면 사람의 톨元神氣를 *£散할 수가 있으며, 또 

克肉은 醒冷#寒의 性質이 있어 츄菜와는 物性이 

아주 相反되기에 서로 함께 먹을 수 없는 餘食에 

屬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먹은 경우 

에는 고약한 뻐病이 發生하게 된다. 

J、갚%윷"1연 {흉λ,c;力이라 

I國譯】 小흙을 많이 먹으면 사람의 心力을 

傷하게 된다. 

【校빼】 傷A心力· 李注本에는 ‘A’자 뒤에 ‘心’

자가없다.‘’ 

I考察] 小훨은 辛溫하여 散氣하는 性質이 었 

기에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의 心力을 揚傷시킬 수 

가있다. 

-t1흥-/...1총~ 

~t ;흉갖tit ftξ라 

【國譯I 食操(食後에 가슴이 울렁거리고 此하 

고 싶으나 P±할 수 없는 경우)를 다스리는 處方,

鼓를 달인 진한 什을 服用한다. 

I校動】 食操式羅. 原文의 ‘式操’는 醫統本·明

f方宋本·兪橋本· 『論注」 • 『直解』 • 『金鍵』에서 모두 

『金園要略』 중 野菜와 뤘食의 禁룹에 관한 鼎究

‘或臨’라고 하였다. 판波元簡은 다시 이‘食廳或羅’ 

에 대하여 “此方介於菜類方法中, 則亦當治菜毒方.

考『醫心方』引『훌民方』굽 ‘治食諸菜中毒, 發狂煩

問, 앉下欲死方, 갱종鼓n-. 欲-二升.’觸想흉~所짧, 

本是{뿌景原文. 而今作食輝或廳者, 係於文字認脫,

或是‘食菜煩操’四字之誤也.”라고 注釋하였다. 李양 

과 程林도 모두 ‘食操’라는 ‘操’자가 잘못된 것이 

라고 主張하고 었지만 야쉽게도 引證의 根據를 

提示하지는 않았으며, 吳議은 또 ‘食操或鍵’를 “今

之食後時或惡心, 欲此不담之病”이라고 여기고 있 

는데 어떤 緣由로 이와 같이 注釋을 하였는지 推

測할 길이 없다. 

【考察I 食嚴란 菜鏡를 먹어서 中毒되거나 또 

는 眼陳之物을 먹음으로 因하여 煩操 및 n뻗雜問 

짧L의 뾰狀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餘食

이 봅에 들어간 후에 몹中에 虛火가 隔院으로 上

浮하면서 나타나는 在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lj£狀은 飯食과 相關없이도 나타날 수가 있 

는데, 모두가 陰虛로 火가 생겨 脫隔 部位를 1:. 
衝하면서 나타나는 證候에 屬한다. 

됐는 能히 滋陰解毒하고 降火止羅할 수가 있 

으므로 이를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煩輝의 )lj£狀

이 다스려질 수가 있다. 

응용윷£쉰0껴殺人解.z~ 

삶o껴與jf져t~tl似하니 등용윷;ζ하연 投ι。1라 解츠;F。1라 

Ht後숭 與똥혔-tff相似cf 

했八며 

上-해를 7j<7'升으포 켰取二升tf야 溫分二~!t。1라 웰0껴生 

뻐f종확강후하니 其효깜£윷f는 ι'.A.J:l:J31Jξcf 

【國譯】 짧物은 ff菜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하여 먹으면 목숨을 앓는다. 잘못하여 먹은 

경우의 다스리는處方. 

齊八兩

以上 -味를 물 六升으로 二升이 되게 달여 

두 번에 나누어 溫服한다. (『射팀』에 詢物이 자 

라는 부근 땅에는 곁에 다른 풀은 자라지 않고, 

그 줄기에는 털이 있어서 다른 것과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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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歡】 二升; 『本草鋼담』에는 ‘三升’이라 하 

였고, 『證類本草·卷九·齊힘』에도 이와 同-하다. 

二服; 『本草鋼目』에는 ‘표服’이라 하였고, 『千

金』卷二十第二에는 “服齊볕解행物毒, 日三夜二.”

라고 하여 ‘五服’으로 되어 있다 

I字句解】 誤食행物殺A解之方; 본래 本文에 

없었는데 팀錄에 根據하여 補充하였다. 

훌헤R꺼; 짧Q꺼은 곧 지금의 毛흉이다. 『廣雅·釋草

』에 “흉, 행物也‘”라고 하였고, 『本草經集注』卷五

에서 關弘景은 “或굽행物是毛흉.”이라고 하였으 

며, 『本草鋼目』卷十七에서 李時珍은 毛흉에 대하 

여 “倚名毛童, 似水童而有毛也.”라고 說明하였다. 

【考察】 £험物은 藥性이 辛溫하고 大毒이 었다. 

행때이라는 이름은 이것이 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뼈唯에 박혀 들어간다는 意味에서 생겨난 

것이다. 행物은 別名으로 毛흉·水흉草·野홉·胡흉 

草·斷陽草 등으로도 불리며, 들에 養生하는 植物

에 屬하고, 흔히 領南에 많이 난다. 

행物에 中毒되었을 때의 提狀에 대하여 『千金

要方』에서는 “困欲死, 面좁口鷹, 遊冷身棒” 등으 

로 言及하고 있다. 

햇￥휩는 山과 들에 나는 多年生草에 屬하고, 倚

名으로는 뼈樹更이라고 부르며, 『神農本草經』에 

서는 魔옆가 擔毒·ft睡·站壘n交傷을 治樓할 수가 

있고 壘毒·騎毒·행物毒·百藥毒·五石毒을 解毒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聲힘가 解毒藥에 

屬하고 납寒生律하고 i좁熱解毒하는 效能이 있음 

을알수가있다. 

;용상7}<홍창中흉;F。l<t 

菜中1f1]<효쓸하니 葉圖ifJ }(,하면 有흉。Jct 응용食i;하연 11'-A 
'fl.쩌L하니 ~k-!n1'f Ji(.하고 或~a。1라 治ξ方。1라 

it후활it ~fl.;ζ흥P解<I 

[國譯】 野菜中에는 水효若이라는 것이 있는 

데 잎이 퉁글고 光澤이 있으며 毒을 지니고 있 

다 이것을 잘못하여 먹으면 發狂하고 마치 그 

모양이 中風과 같으며 혹은 뻐血을 한다, 이 경 

우를 다스리는處方 

남草를 달여 그 什을 服用하면 이내 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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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句解l 誤食水흉종中毒方: 이는 본래 本文

에 없었던 것인데 텀錄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水흉흉. 물가에 나는 효종을 말하는데, 『本經』

에는 “흉複子, 多仍令A狂走------走及흉馬.”라고 

記錄되어 있고 『本草圖經』에서는 天仙子라고 稱

하였는데흉종과 阿표品 成分을 含有하고 있다, 『

輯義』에는 “水흉종, 郞是石龍휩.”이라고 記錄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닐까 思料된다 

中風; 여기에 나오는 中風은 곧 狂亂함을 이르 

는 말이다. 『後漢書·朱浮傳』에도 “中風狂走.”라는 

表現이 있다. 

【考察l 菜廣 안에 섞여있는 흉종의 혐葉을 

잘 못 먹었을 경우에는 熱毒이 大發하게 되어 톱 

A神明하면서 散心氣하게 되는 故로 사람으로 하 

여금 狂亂케 하는데, 이때에는 마치 風魔가 들어 

發狂하듯이 血隨氣浦하여 II±血이 發生하게 된다. 

#草가 解毒淸熱하는 效能이 있으므로 이로써 흉 

흉의 毒을 解하는 것이다. 

승용용ff菜中융합융훌:J;o; 라 

春ik二at에 캄웅帶精λ푼菜中한애 λ{짧i;쩌9화하니 發n훈 

훈"l'l'n흥i훤하"' 키최不可.정하니 名랬짧꺼획이라 治.Z::i;。1라 

X홍總二三升 

上-vt.~ 티 I죄f홍~flξBf야 vl:.出것11!해陽三五겠하연 差아 

【國譯l 봄과 가을 두 철에 뱀이나 龍이 폼菜 

안에 들어가 塵째한 것을 사람이 잘못하여 먹으 

면 病이 된다. 發病時에는 손이 파래져고 배가 

滿痛하여 참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較龍病

이다. 이것을 다스리는 處方

硬橋二三升

以上 -味를 하루에 두 번 服用한다. 빼錫(도 

마뱀)과 같은 것 三∼五個 II±出해내고서 낫는다. 

(휴菜는 못이나 늪지대 구렁창 등에서 자란다. 아 

마도 도마뱀 살무사나 뱀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交尾하여 fr菜에 遺精하는 것이거나 塵耶하는 경 

우가 있는 것 같다. 더구나 뱀은 륨菜를 좋아하 

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外臺에는 較龍은 

子틀 륨菜에 낳는다 잘못하여 먹으면 뱃속에서 

새끼가 생긴다. 館, 種米, 行A, 웠館을 끓여 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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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틀어 먹으면 그 새끼틀 ti±出해 낸다. 아주 

效果가 있다J고 하였다. 張때景은 硬橋(얼음사탕) 

으로 고쳤으나 本草에는 硬精은 없다 아마 種米,

館橋이라 해야 할 것이다. 樓米나 館樓은 味it하 

며 납에는 解毒作用이 았다 

【校動】 龍帶精入폼菜中; 吳議은 本文에서 言

及되는 龍精에 대하여 “쁨生波澤之中, 較龍雖變化

莫測, 其精뀔能入此 夫拖是찌f題7뾰띠효, 흉夏之交, 遺

精於此耳, 且뽀tll'홉Jf, 尤寫可證”이라고 注釋하였다. 

手背: 李注本에는 ‘背’를 ‘좁’이라고 하였다. 

各: 李注本에는 ‘各’을 ‘名’이라고 하였다. 

【字句解】 誤食뿜菜中龍精毒方; 이는 본래 本

文에 없었던 것인데 텀錄에 根據하여 補充하였 

다. 

硬橋; 『本草』에는 ‘硬橋’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다. 升波元簡은 이에 대하여 “案劉熙釋名굽, 橋之

淸者日짧,形始始然也,觸者티陽, 彈硬如錫也 時

珍공, 古A寒食多食國, 故醫方亦收用之明硬網, 영n 

是題, 程注(當是樓米館橋無疑)젊옷.”라고 注釋하였 

고, 尤堅은 또 “橋M잃字, 館弱於짧, 故館有R앓읍, 

題有硬뚫也‘”라고 解釋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硬

橋’은 마땅히 ‘館橋之網硬者’를 말하는 것이 分明

하다. 『詩·周煩·有협篇』鄭『쫓』을 보면 “賣뚫者” 

라는 말이 나오고, 「釋文』에는 “뚫밟館也.”라고 

하였는데, ‘館’字는 『方言』十三에서 最初로 보이 

는 글자로 옛날에는 오직 ‘陽’이라고만 使用하였 

다. ‘陽’字가 從易聲하기에 그 륨이 ‘爾’으로 轉換

된 것이다 

I考察] 『本草鋼目·館橋』을 보면 썼龍病에 대 

하여 『金價要略』의 말을 引用하여 “凡AiE二月食

폼菜誤食較龍精者, 鳥較龍病, 發則似痛, 面色좁黃, 

每服寒食散五合, 日三服, 此出懶흩有兩頭可驗. ti± 
*띠者, 꺼用.”하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較龍에 대한 傳說은 었으나 단지 想

像중의 神話에서만 言及되는 것이기에 確認할 길 

은 없는 것이다. 이 條文의 原文에 따르면 治擔

藥을 服用한 後에 “ti±出如빼錫三五校”한다고 하 

였는데, 이로 보아 이는 뾰훗龍이 아님을 證明해 

주고 있다. 비록 較龍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 

『金置要略」 중 野菜와 敎食의 禁룹에 관한 鼎究

실은 빼錫類의 寄生蟲의 -種에 지나지 않는 것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大體的으로 뺨錫}많뾰 따 

위들이 쁨菜위에다가 遺精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寄生蟲病이 짧生할 때에는 手背題

滿과 痛不可忍 등의 ;ill:狀이 나타나는 故로 it*.용 

解毒作用이 있는 硬橋으로 治續하면 治戀가 되는 

것이다. 

『諸病源候論·積聚病諸候』에도 “較龍病候”에 대 

한 記錄이 있는데, “較龍病者, 굽三月八月, 較龍子,

生在뿜菜上, A良홈菜, 不行隨食入A題, 變成較龍,

其病之狀, 發則如橫.”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參考

가 될 만한 內容이라 할 수 있다. 

윷품삶'f흉i슴i:~。i'f 

泰4轉it을 數]ll책￥라 

【國譯l 苦孤를 먹고 中毒된 경우를 다스리는 

處方.

쫓構(泰讓 ‘ 기장의 줄기로 해야 한다.)의 달인 

什을 몇 차례 服用하면 낫는다. 

I校動】 委樓’ ‘委’字는 본래 原文에서 ‘쫓’字로 

되어 있었는데 『外臺秘要』卷三의 十-에서 引用

한 「밤後』의 內容을 根據로 고쳤다. 또 판波元簡 

은 『金價玉핍要略輯義』에서 “委, 未쫓也, 泰何有

構, 其論明옷.”라고 注釋하였는데 이 說을 따를 

수가있다. 

[字句解I 苦짧; 苦했에 대하여『本草鋼目·卷 

二十八·苦孤』에서는 保昇의 말을 引用하여 “짧 

郞짧也, 有납苦二種, 납者大, 苦者小.”라고 說明하 

였다. 

경용鍵. ‘泰構’은 곧 ‘委윷’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考察】 苦해는 다른 이름으로 苦짧·苦끓子라 

고도 부른다. 그 細과 씨는 苦寒한데다가 毒練한 

毒이 있다. 蘇옆은 그 解毒法에 대하여 “服苦행過 

分, ti±利不止者, 以泰構까什解之”한다고 하였다. 

泰鍵윷과 根은 氣味가 辛熱하고 小毒이 있어 그 

物性이 苦孤와 相뿔되는 故로 解毒이 可能한 것 

이다 그래서 굶錢도 “熹tt欲之, 解苦짧毒.”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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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굶효s 寒熟거용논 不•r윷z,1 

I國譯】 扁豆를 寒熱이 있는 者는 먹어서는 

안된다. 

I考察I 扁豆는 性이 鴻하면서 補하는 性質이 

있는 故로 發熱惡寒의 表證을 앓고 있는 者는 먹 

지 말아야 한다. 이는 外쩌를 잡아둘 念慮가 있 

기 때문이다. 

ft-.~·l、효하연 싹λ**操라 

【國譯】 오래도록 팔을 먹으변 皮庸가 抽操해 

진다 

【字句解] 小豆; 李時珍은 『本草網§·컷~/j、豆」 

에서 “釋名 ,----- 小豆名, 有三四種, 玉順공; 今之

*豆·白豆·綠豆·萱豆, 皆小豆也. 此則入藥用*小

者也”라고 整理하였고, 나아가서 『本經』의 內容

을 引用하여 “小豆受律波, 利小便, 久服令AJllLI협 

抽操.”라고 하였다. 原文의 “久食小豆”를 『千金方

』卷二十六에서는 “*豆不可久服.”한다고 하였는 

데, 이로보아 본 條文에 나오는 끼、豆”는 마땅히 

‘*小豆’를 말함이 틀림없다 

【考察】 *小豆를 오랫동안 먹어서 A體에 지 

나친 利水作用을 加하게 되면, 律血이 慘뼈하게 

되어 JllL!처이 띤휠참흥해지고 皮I협가 抽操해지거나 혹 

은 身重의 m:狀이 나타나게 된다. 

윷大효l힘 한새 ,힐얘k짧!쳐。lei 

【國譯】 大豆협을 먹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료하도록 하라. 

I校敵】 협; 原本에는 ‘等’으로 되어 있었는데 

『千金方』에 따라 ‘혐’로 고쳤음. 

【考察】 大豆를 먹으면 氣가 잘 通하지 않고 

막히게 되는 故로 錯肉과 같은 隔에 기름기가 쌓 

여서 氣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餘食을 함께 

먹는 것을 禁룹해야 한다. 特히 小兒는 더욱 避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消化가 되지 않게 

된다 

大찢λ윷Bf띤 令λ作構라 

I國譯I 大찢을 오래 먹으면 鍵을 초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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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I校敵】 大찢久食; 李時珍은 大찢이 五뤘之長 

인데 어찌 久食이 不可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고 異議를 提起하였고, r證類本草·卷二十五·大찢 

』에서는 굶鏡의 말을 引用하여 “大찢暴食之, 亦

稍使빼弱, 寫下氣”라고 하였다. 굶鏡의 說에 의하 

면 ‘久食’이 ‘暴食’의 誤꿇인것 같다. 

縣 徐秘本에는 ‘購’자로 되어 있다. 程林은 ‘懶

慣’로 字義를 解釋하였는데 그 이치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으니 비록 適切한것 같지만은 未盡

하다고 할수가 있다. 

【字句解l 解: 경F의 ft!-字이다 

【考察] 大찢은 心으로 틀어가기에 오랫동안 

먹게 되면 心氣가 盛하게 되고 內熱이 생기게 되 

는데, 여러 가지 擔傷이 모두 心火에 屬하는 故

로 柳(혹은 購)가 發生하게 된다. 그러나 大찢을 

보통 量으로 먹는 경우에는 %覆이 생기지 않는 

다 「千金要方』卷二十六을 보면 “大찢久服, 令A

多力健行.”한다고 하였는데, 程林은 『金圖要略直

解』에서 이와 달리 “大찢下氣, 久食令手足擾弱而

懶惜.”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懶’자와 

‘擺’자는 서로 通하지 않는 글자로서 아마 여기서 

言及하고 있는 것은 먼저 .擔이 있는 狀況에서 

다시 大찢을 먹어서 再發한 경우를 말하는 可能

性이크다 

찢面은 韓醫學의 臨皮에서 慣習的으로 禁합 

하게끔 되어 있는 發物의 一種으로 마땅히 注意

를 일으켜야 할 部分이다. 

白泰米不or同짧靈윷하고 亦不or융쫓食츠라 

【國譯】 白委米(흰 기장)는 짧寶과 함께 먹어 

서는안된다 또쫓와함께 먹어서도안된다. 

I考察】 白泰米는 氣味가 납溫하여 오랫동안 

먹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흔히 熱煩을 앓게 하 

고, 館橋과 峰寶은 味가 #하여 많이 먹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中滿이 發生하게 할 수가 있으 

므로, 이들을 함께 먹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으면 宿熱을 引動하게 된다. 그리고 ?힘~病을 

앓고 있는 사람은 物性이 相反되는 白泰米를 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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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몹한 性質이 있는 쫓와 함께 먹어서는 아니 된 

다. 그렇지 않으면 그 痛病病을 治擔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N. 結論

『金置要略』 중 野菜와 뤘食의 禁료에 관한 연 

구 

『金層要略』에 野菜와 뤘食의 禁콩、와 關聯된 

部分에 대하여 考察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일년 열두달에 iE月에는 파, 二月에는 여귀, 三

月에는 작은 마늘 등 각각의 달에 服用하지 

말아야 하는 食品들을 言及하였는데 이는 食

品의 性質이 該當하는 달에는 A體에 해를 끼 

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술과 부추, 생파와 꿀 등 餘食物들이 서로 같 

이 服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言及하였는데 

이는 두가지 食品의 性質이 A體에 해를 끼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순채 購훔根 등을 많이 服用하면 사람에게 ~ 

病이 생기는 것과 莊歸가 生養을 먹으면 육손 

이가 태어난다고 하여 狂娘中에 服用하지 말 

아야 하는 欲食物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金置要略』에서 野

菜와 뤘食의 禁룹에 대하여 한가지를 오래 복용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 뾰娘중일 때나 밤 등 

특정한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벅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하여 多樣하게 言及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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